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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사인 한다며?”…월요일 기다리는
 개미들, 코스피 9000 재도전  -매경
종전협상 불협화음 땐 변동성 확대
18일 FOMC도 증시 방향 가를 변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와 외국인 수급 개선 조짐 속에 코스피가 8100선에 안착한 가운데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전고점 돌파 여부를 가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다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미국·이란 종전 협상 결과에 따라 


	코스피
	8,123.62
	+359.67

	코스닥
	1,029.05
	+32.12

	선물(9월)
	1,299.85
	+63.80

	원/1달러
	1,518.30
	-13.30

	엔/1달러
	  160.23
	+0.01

	회사채(3년)
	4.43
	-0.08





5월 ICT 수출 478억달러 사상최고
…반도체보다 더 뛴 게 있다고?  
-매경
반도체 169% 늘어난 371억불 ‘견인’
컴퓨터·주변기기 수출 259% 늘어나, 
‘AI서버용 저장장치 SSD’ 수출증가덕
반도체 가격 급등에 힘입어 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ICT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8.9% 폭증한 477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169.2% 증가한 371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이어 컴퓨터·주변기기(259.6%), 휴대폰(15.9%), 통신장비(3.7%), 디스플레이(2.8%) 등 주요 품목이 일제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반도체 수출액은 가격 상승이 주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D램(8Gb) 단가 추이는 지난 2월 13달러에서 지난 5월 20달러로 급등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무려 852.4% 상승한 수치다. 디스플레이도 휴대폰 신제품을 향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요가 증가하고, 노트북 신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반등했다. 





































































변동성은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뉴시
스 보도에따르면 지난주(8~12일) 코스피는 8123.
62로 마감해 전주 대비 36.97포인트(0.45%) 하
락했다. 한 주 동안 시장 변동성은 극심했다. 
코스피는 지난 8일 장중 7400선까지 밀리며 서
킷브레이커가 발동됐지만, 다음날인 9일에는 8% 
넘게 급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롤
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한 주 동안 4조3000
억원어치를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3조7000억원, 
기관은 500억원가량 순매수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7일부터 24거래일 연속 순
매도를 이어가며 총 74조원 규모를 팔아치운 뒤 
지난 12일 2조2000억원 넘게 순매수로 전환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기대가 높아지
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투
자심리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번 주 증시의 최대 변수는 미국·이란 협상 결과
다. 양국이 이르면 14일(현지시간) 종전 관련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협상이 예정대로 타결되면 국제유가와 환율 안
정에 힘입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될 수 있
다. 
반면 협상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경우 최
근 급반등한 반도체주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증시 변동성이 다시 확대
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18일 열리는 미국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도 중요한 이벤트다. 시장은 기준금리 동결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보고 있지만 점도표 변화와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첫 기자회견에 주목하고 있다. 워시 의장이 예상보다 매파적인 입장을 내놓을 경우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에 따른 단기 자금 이동도 국내 증시 수급에 영향을 미치며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장기 상승 전망은 유지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7000~8800포인트로 제시하며 “6월 초 이후 변동성 확대는 주도주 과열 해소와 매물 소화 과정”이라며 “7~8월 강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란 종전 협상 진전으로 유가와 금리, 달러가 안정될 경우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코스피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워시 의장이 물가 안정 기조를 확인하면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수준의 보수적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며 “그 경우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겠지만 반도체 업종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핵탄두도 아닌데… "이건 초강력 무기" 美, 수출통제 나섰다  -한경
반도체·핵처럼…美, AI도 수출통제
백악관, 앤스로픽 '페이블5' 사흘 만에 차단
"갑작스런 중단에 혼란"…'소버린 AI' 경쟁 불 붙을 듯
미국 정부가 앤스로픽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인 페이블5와 미토스5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전격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앤스로픽은 이들 모델을 출시한 지 사흘 만에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각국 정부가 AI 모델을 핵탄두, 반도체처럼 전략 무기로 통제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2일 “두 AI 모델에 외국인의 접근을 차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앤스로픽에 보냈다. 해외 접속은 물론 미국 내 외국인의 모델 접근도 통제하라는 명령이다. 앤스로픽의 외국인 직원까지 접근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앤스로픽은 이용자 국적을 구분할 수단이 여의찮아 일단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이번 수출 통제는 아마존이 페이블5의 ‘탈옥’(AI 모델의 안전장치를 인위적으로 푸는 행위) 가능성을 인지하며 시작됐다. 페이블5는 사이버 보안이나 생화학무기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명령은 차단하도록 설계됐지만 아마존 연구원들은 이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내 미국 정부에 알렸다. 미국 보안당국은 아마존 주장을 검증한 뒤 이들 모델에 대한 외국 정부, 기업, 개인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 정부가 최고 수준 AI 모델의 해외 접근을 차단해 각국에서 ‘AI 종속’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수출 통제와 관련해 “AI 기술 종속이 됐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며 “이런 일이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AI 역량, 즉 소버린 AI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앤스로픽과 계속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페이블5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들도 혼란에 빠졌다. 한 정보기술(IT)기업 개발자는 “페이블5를 써서 14일까지 상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돼 작업을 멈췄다”고 했다.

◇국내 사용자 혼란·불만도 커져 =최근 미토스 접근권을 확보하며 앤스로픽과 AI 보안 협력을 늘리려던 국내 기업·기관들도 수출 통제의 직격탄을 맞았다. 앤스로픽은 2일 미토스 기반 보안 협의체인 ‘프로젝트 글라스윙’ 참여 대상을 확대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이들의 접근 또한 차단됐을 가능성이 높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앤스로픽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만큼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잠재 적국뿐만 아니라 최우방국의 접근까지 전면 차단한 미국의 조치에 각국에선 ‘소버린 AI 모델’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미국이 AI에서도 협력보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르당 바르델라 프랑스 국민연합(RN) 대표는 12일 X(옛 트위터)에 “자체 AI 모델을 신속하게 개발하지 않는 국가는 다른 강대국의 선택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 법률 AI 기업 아이자쿠스AI는 “해외 대규모언어모델(LLM)에 의존하는 서비스는 수출 통제 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차단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페이블5를 이용하던 국내 일반 이용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한 개발자는 “페이블5를 이용해 진행하던 작업이 갑자기 멈췄다”고 토로했다. 다른 사용자는 “페이블5 성능이 너무 뛰어나 이걸 계속 공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 차에 서비스가 막혔다”고 했다.

트럼프 "이란과 협상 타결"… 개전 106일만에 사실상 종전합의  -연합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없이 전면 개방…對이란 해상봉쇄도 즉시 해제"
이미지 확대이란과의 종전협상 타결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 게시글
이란과의 종전협상 타결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 게시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후 5시30분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미 해군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며 "세계의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해서 석유가 흐르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은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연합공격을 통해 시작된 이란전쟁을 106일만에 끝내는 사실상의 종전 합의에 도달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양측(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며 합의 사실을 전하고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은행, 올해 세계 성장률 2.5% 전망…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  -연합
국제유가 안정에 기름값 4주 연속 하락  -연합
정부 '한은 마통' 1년 새 60% 급감  -연합
.. 반도체·증시 훈풍에 세수 개선, 한은에 내는 이자 360억 줄어

증  권


“국장 장투할거야? 난 치고 빠질래”…삼전닉스 대신 2배 ETF 갔다  -매경
내년까지 수주증가 기대 커져, 
구성종목 절반이 소부장 기업 일주일 수익률 6% 안팎 순항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공격적 매매 수요가 현물 주식 직접 투자에서 레버리지 ETF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전닉스 현물 거래대금에서 개인 비중은 낮아지고 금융투자 비중은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 현물 거래대금에서 개인 비중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전 32.33%에서 이후 29.59%로 2.74%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금융투자 비중은 9.65%에서 12.58%로 2.93%포인트 상승했다. 개인 비중 하락폭과 금융투자 비중 상승폭이 거의 맞물리면서 개인의 투자 수요가 ETF를 거쳐 기초자산 시장으로 이전되는 모습이다. 외국인 비중은 38.33%에서 36.15%로 2.18%포인트 낮아졌다. 삼성전자에서도 개인의 현물 거래 비중 감소는 뚜렷했다.

삼성전자 현물 거래대금에서 개인 비중은 35.18%에서 30.24%로 4.94%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금융투자 비중은 7.81%에서 7.98%로 0.17%포인트 올랐다. 수급 구조 변화의 핵심은 개인투자자의 매매 창구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사들이면 유동성공급자(LP)와 지정참가회사(AP)인 증권사는 ETF 물량을 공급하거나 설정·환매에 대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운용 구조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물을 매입하거나 레버리지 노출을 맞추기 위해 주식선물 등 파생상품으로 헤지하는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기초자산 시장에서는 이 같은 거래가 금융투자 매매로 집계된다. 결국 개인투자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사고파는 대신 2배 레버리지 ETF를 통해 더 높은 변동성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투자 경로를 바꾼 셈이다. 
단일 종목 ETF 수요가 커질수록 개인의 ETF 매매가 현물과 파생상품을 포함한 기초자산 수급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금융투자 거래대금 비중 상승은 단순한 주체별 매매 변화가 아니라 ETF를 매개로 한 새로운 수급 경로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격 형성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레버리지 ETF는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구조인 만큼 일반 ETF보다 기초자산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초자산 주가가 오르면 목표 레버리지 비율을 맞추기 위한 추가 매수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주가가 하락하면 반대로 매도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 이 같은 기계적 리밸런싱은 시장이 한 방향으로 쏠릴 때 상승과 하락을 모두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커지면 개별 주식의 주가가 움직이면서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막 시작됐다"  -한경
노무라, 59만전자·500만닉스 전망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초입 단계에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노무라증권이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를 근거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자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11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AI 연산 수요가 초기 성장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또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의 내년 자본지출(CAPEX)이 1조1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가 컨센서스인 9200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분석은 노무라증권 전망과도 궤를 같이한다. 노무라는 12일 서울 태평로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한국 경제 및 주식시장 미디어 브리핑’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초입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정창원 노무라 아시아 리서치 공동대표는 “올해 메모리 월별 매출은 과거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다”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AI가 이끄는 메모리 수요는 5년간 1만~2만 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무라는 지난달 2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각각 59만원, 500만원으로 제시했다.

"삼전닉스 3배 터진다는데"…'한국선 못 산다' 개미들 술렁  -한경
코스피 주도주 레버리지 상품, 잇따라 해외 출시
런던에 '삼전닉스3배' 美엔 '현대차２배' ETF, '삼성전기 2배' 美상장절차 돌입
한국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이 해외 시장에서 속속 출시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3배 레버리지 상품이 처음 상장됐고, 미국에서는 삼성전기와 현대자동차를 기초자산으로 한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추진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레버리지 ETF 기초자산으로 허용돼 규제 차이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삼성전자 3배 롱 ETP(SMG3)와 SK하이닉스 3배 롱 ETP(HNX3)가 12일 상장됐다. 한국 개별 주식에 대해 3배 레버리지 노출을 제공하는 상품이 글로벌 시장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상품은 런던 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되지만, 투자 노출은 한국거래소의 원화 선물시장을 통해 구현된다. 하루 손익은 원화 기준으로 정산된 뒤 환율을 적용해 달러 기준 순자산가치(NAV)에 반영된다. 인버스 상품 없이 3배 롱 상품만 우선 출시됐다. 상품을 운용하는 레버리지셰어즈는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증시 투자 수요 확대에 맞춰 상품군을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도 한국 주식을 활용한 레버리지 ETF 출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ETF 운용사 프로셰어즈는 최근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울트라 SK하이닉스’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했다. 이어 이달에는 ‘울트라 삼성전기’와 ‘울트라 현대’ 등록 서류도 제출했다. 삼성전기와 현대차는 국내 규정상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초자산이 될 수 없는 종목이다.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먼저 출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됐지만 기초자산 요건은 여전히 엄격하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비중 10% 이상, 거래대금 비중 5% 이상, 투자적격 신용등급 보유, 파생상품 거래 비중 1% 이상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레버리지 배율도 ±2배로 제한된다. 현재 이 기준을 만족하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다. 최근 시총이 급증한 삼성전기도 유가증권시장 시총 비중이 2% 수준에 머물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레버리지 상품에 제한을 두는 동안 해외에선 한국 주식 기반 레버리지 상품이 잇달아 출시돼 국내 자금이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추가로 나올지 관심을 끈다”고 말했다.

AI株 요동치자 … 유통·방산株로 '방어벽'  -매경
6월 한미증시 중형주 급부상
초대형 기술주 변동성 커져 중소형주 중심 러셀2000 수혜
코스피도 중형주 순환매 몰려, 소비회복에 유통주 웃음꽃, 실적 뒷받침 보안주도 강세
미국과 한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 대형주가 변동성 확대로 출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증시 모두에서 중형주가 상대적 방어력을 나타내고 있어 이목을 끈다. 초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주에 집중됐던 매수세가 변동성이 높아지는 국면에서 일부 이탈하며 대형주보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작고 소형주 대비 유동성이 두꺼운 '중간 지대'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12일까지 미국 나스닥종합지수는 4.02% 하락했고 S&P500지수도 1.96% 내렸다. 반면 미국 중형주를 대표하는 S&P미드캡400은 같은 기간 1.91% 올랐다.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2000도 0.84% 상승했다. 

국내 증시에서도 같은 패턴이 확인된다. 이달 코스피는 4.16% 하락했다. 시가총액 규모별로는 코스피 대형주가 4.34% 내렸고 소형주도 3.88% 밀렸지만 중형주는 1.52% 하락하는 데 그쳤다. 중형주는 코스피 전체보다 2.64%포인트, 대형주보다 2.82%포인트, 소형주보다 2.36%포인트 선방했다. 대형 반도체주 조정의 충격을 덜 받으면서도 소형주처럼 거래가 얇지 않은 중형주가 변동성 장세의 피난처 역할을 한 셈이다. 순환매의 논리는 양국이 닮았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를 비롯해 대형 반도체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자 산업재와 금융, 내수 비중이 높은 중형주로 매수세가 옮겨갔다. S&P미드캡400은 초대형 기술주 비중이 낮고 소형주에 비해 재무 안정성이 높아 대형 기술주 조정 국면에서 대체 투자처로 평가받는다. AI 투자 사이클이 꺾였다기보다 초대형 성장주에 몰렸던 포지션이 일부 풀리면서 중형주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았다.

국내에서도 같은 논리가 작동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주춤한 가운데 코스피 중형주는 업종 구성이 상대적으로 분산돼 있어 지수 조정 충격이 제한됐다. 특히 반도체 조정 국면에서도 케이씨텍과 코리아써키트, 한솔케미칼, 후성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주들이 AI 투자 사이클의 2차 수혜주로 부각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흔들려도 AI 설비투자가 확대되면 혜택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매수세를 끌어들였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동반 강세 뒤에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WFE) 시장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신규 팹을 가동하고 클린룸 확보에 나서면서 노광·증착·식각·세정 등 전공정 장비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메모리 가격 회복보다 설비투자 확대로 시장의 초점이 옮겨가면서 대형 반도체주 대신 소부장주로 매수세가 번진 것이다. 중형주 안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이 지수를 떠받쳤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롯데쇼핑 등 유통주는 인바운드 소비 회복과 자산가치 재평가 기대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엠앤씨솔루션과 한화비전, 에스원 등 방산·보안주도 대형 AI주와 상관관계가 낮은 실적형 테마로 꼽히며 중형주의 방어력을 높였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조정에 따른 반사 효과로 유동성이 중형주 쪽으로 흘러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내 주식만 안 올라, 어쩌나”…‘8천피 시대’ 신저가 종목 속출했다  -매경
올해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돌파하며 역대급 급등세를 연출했지만 국내 증시 내부에서는 52주 신고가와 신저가 종목 수가 비슷하게 속출하는 등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최근 장세가 격렬하게 널뛰면서 전체 상장 종목 5개 중 1개는 올해 들어 신고가와 신저가를 동시에 갈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2일까지 종가 기준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상장 종목(코스피·코스닥·코넥스 합산)은 총 1508개로 집계됐다. 이 중 코스피 시장에서만 545개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SK스퀘어, 삼성전자우, 현대차,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물산, HD현대중공업 등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9개 종목이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초를 기점으로 52주 신고가는 물론 역대 최고가를 동시에 갈아치웠다.
반면 시장의 그늘도 깊었다. 같은 기간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1763개로 신고가 종목 수보다 더 많았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종목이 1172개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코스피 종목도 530개에 달했다. 특히 지수 급등락 속에 변동성이 극대화되면서 올해 52주 신고가와 신저가를 모두 경험한 ‘널뛰기’ 종목은 무려 587개(전체의 20.4%)에 달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383개 종목이 이 같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으며 코스피 시장에서도 192개 종목이 동참했다. 코넥스 시장은 12개였다.
대형주 중에서는 시총 12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변동성이 두드러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월 중순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발표 기대감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기록, 시총 4위까지 뛰어올랐다. 하지만 이후 차익 실현 물량 등이 쏟아지며 하락세를 지속한 끝에 지난 8일 신저가로 추락했다.

정치 테마주와 업황 회복 주도주 간의 엇갈린 행보도 목격됐다.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테마주로 묶였던 에스제이그룹은 지난 2월 신고가를 찍은 뒤 선거 종료와 함께 신저가까지 폭락했다. 반면 서울반도체는 지난 1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바닥을 쳤으나 반도체 투자 심리 회복에 힘입어 넉 달 만인 지난달 중순 신고가를 새로 쓰는 반전을 이뤄냈다.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하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 같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재 변동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일본은행(BOJ) 등 주요 통화 정책회의가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AI발 (상승)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 실적주 중심의 압축적인 대응 유지는 지속될 것”이라며 “주요 중앙은행이 갑작스러운 강력한 매파적 대응을 하지만 않는다면 시장 시선은 수출과 가격 상승이 증명 중인 2분기 호실적으로 무사히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페이스X, 우주 데이터센터로 날아오를까…"목표가 165~190달러"  -한경
스페이스X 화려한 데뷔, 글로벌 시총 6위 직행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인공지능(AI) 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 첫날 20% 가까이 급등해 단숨에 세계 시가총액 6위에 올라섰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기업공개(IPO)에는 3500억달러(약 351조원)가 몰렸고, 상장 첫날 거래대금만 840억달러에 달했다. 지난 12일 스페이스X는 나스닥에서 주당 160.95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135달러인 공모가 대비 약 19.2% 상승했다. 종가 기준 스페이스X의 시총은 2조1000억달러(약 3191조원)에 달한다. 스페이스X IPO 흥행으로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1조500억달러(약 1594조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대만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은 것으로, 개인 자산이 1조달러를 넘긴 첫 번째 인물이 됐다.
주문이 몰려 IPO에 참여한 기관투자가의 3분의 1은 스페이스X를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페이스X IPO에 참여한 미래에셋그룹도 그중 하나다. 스페이스X는 미래에셋에 공모주 231만 주를 배정한다고 공시했으나 상장 직전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배정 물량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주가, 적정한 수준일까 =상장 이전부터 월가에서는 스페이스X의 적정 가치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당장 주당 135달러인 공모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적지 않다. 일반적인 상장 절차에서 필수적인 기업과 주관사의 가격 협상 없이 기업공개(IPO) 참여자들은 스페이스X가 제시한 공모가를 수용할지만 결정해야 했다. 투자은행 그라이프&코의 로이드 그라이프 최고경영자(CEO)는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거래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가격에 맞춰진 거래”라고 평가했다. 410억달러에 이르는 창업 이후 누적 손실을 감안하면 공모가부터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반면 일각에선 스페이스X가 흥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공모가를 낮게 책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장 첫날 19% 넘는 주가 상승폭을 감안할 때 공모가가 비싸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CNN은 “IPO 과정에서 공모가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했다.

◇월가 평가 엇갈려 =주가 전망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일부 기관이 스페이스X를 우주 통신과 인공지능(AI) 인프라 시장을 선점한 독보적 기업으로 평가하며 강한 매수 의견을 내놓은 반면, 다른 기관들은 지나치게 높은 밸류에이션과 사업 실행 리스크를 이유로 비관론을 제기했다.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곳은 오펜하이머다. 티머시 호란 애널리스트는 스페이스X에 대해 ‘시장수익률 상회’ 의견과 함께 목표주가 190달러를 제시했다. 자본과 데이터, 대규모언어모델(LLM),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인력을 모두 확보한 사실상 유일한 수직계열화 AI 기업이라는 것이 이유다. 특히 스타링크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우주 데이터센터 사업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뉴스트리트리서치 역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피에르 페라구 애널리스트는 목표주가를 165달러로 제시하며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를 약 2조3000억달러로 평가했다. 반면 CFRA리서치는 목표주가 115달러와 함께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 키스 스나이더 애널리스트는 현재 주가가 장기 성장 기대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스페이스X의 미래 성장 전략이 차세대 대형 로켓인 스타십 개발 성공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십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나 일정 지연이 발생하면 우주 발사 사업은 물론 위성 인터넷과 AI 인프라 사업 전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I 특수에 가스까지 품귀”… 후성 주가 일주일새 63% 쑥  -매경
'금리 인상' 호재에 오르는 보험주… 더 날아오른다는 현대해상  -한경
성호전자 '반도체 장비社' 인티맥스 인수, 지분 90% 640억원에 사들여  -한경
에스에프에이·덕산네오룩스 실적 전망치 상향  -한경
“아차한 사이 완판, 두번째엔 제발”… 2차 국민성장펀드, 3분기 출시  -매경

日은 되고 韓은 안된 스페이스X … 골드만삭스, 의도적 韓 패싱  -매경
스페이스X 상장 첫날 19% 급등…한국은 배정 '0'
골드만, 韓인수물량 명시후 최종 단계서 1주도 안줘, 국내투자자 무시한 조치
공모물량 미확보 국내ETF 시장서 직접 매수나설 듯

산업.기업


삼성, 에너지TF 구성…AI·반도체 성패 쥔 ‘전력’서 새 먹거리  -매경
삼성 에너지사업 재시동
AI로 전력수요 폭발하자 글로벌 기업 전력확보 전쟁, 원전·재생에너지 선점나서

[bookmark: _Hlk232398055]허제홍 "이젠 가격보다 수명이 더 중요…배터리 산업 패러다임 바뀐다"  -한경
허제홍 엘앤에프 대표
자율차·휴머노이드 24시간 작동.. 글로벌 빅테크, 내구성을 더 중시
올 판매량 최소 20% 확대 목표, 적자 고리 끊고 흑자 전환할 것

'50억 내면 1000억짜리를…" 한국 덮친 '차이나머니' 공포  -한경
"中서 배 만들면 95% 대출" 선박금융 장악한 차이나머니
50억원 내면 1000억짜리 건조, 韓 해운선사 금융 3분의 1 잠식

[bookmark: _Hlk232370264]효성重, 북미 첫 초고압 차단기 공장 설립  -매경


*****************************************************************************************
## 미증시동향 (6/12, 현지시간)
다우/나스닥/S&P500/Russell 2000 
Index Value: 51,202.26  +353.46 (+0.70%)  Day's Range 50,827.84 - 51,409.70
Index Value: 25,888.84  +79.14 (+0.31%)   Day's Range 25,599.94 - 26,010.31
Index Value: 7,431.46   +37.16 (+0.50%)   Day's Range 7,363.01 - 7,456.40
Index Value: 2,943.99   +22.96 (+0.79%)   Day's Range 2,921.27 - 2,969.43

*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과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증시 입성에 힘입어 미국 뉴욕증시 3대 주요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3.51포인트(0.70%) 오른 51,202.2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7.16포인트(0.50%) 오른 7,431.4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79.18포인트(0.31%) 오른 25,888.84에 각각 마감했다.
지정학적 위험 완화가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가운데, 대형 공모주의 화려한 등장이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유가 급락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진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미국과 이란은 그동안 시장을 뒤흔들었던 군사 갈등을 뒤로 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잠정 합의안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내주 주요 7개국(G7) 기간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국제유가는 3%대 급락했다. 특히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장보다 3.37% 내린 배럴당 87.33달러로, 전쟁 초기인 3월 5일 이후 가장 낮았다.
7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종가는 전장보다 3.23% 내린 84.88달러로 4월 17일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이날 증시의 주인공은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였다.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로 기대를 모았던 스페이스X는 공모가 대비 19.34% 오른 161.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반도체 및 대형 기술주들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시티그룹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가를 올린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제조사 AMD는 4% 넘게 상승했다. 반면 최근 단기 급등했던 엔비디아는 보합권에 머물렀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은 소폭 하락하는 등 숨 고르기 양상을 보였다.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완화하면서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매수세는 둔화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장 대비 2bp(1bp=0.01%포인트) 오른 4.48%를 기록했다. 미 소비자 심리가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지표가 나온 점도 국채 금리 상승 동력이 됐다. 이날 발표된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48.9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전월 대비 반등했다. 이달 초 미 휘발유 가격 하락이 특히 저소득층에서 소비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달러 인덱스와 국제 금 현물 가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수로 캐피털의 마크 클라인 최고경영자(CEO)는 "한동안 멈췄던 IPO 퍼레이드가 돌진하는 모양새"라며 "이번 스페이스X의 대성공은 향후 상장을 준비하는 시장 주도 기업들에 풍향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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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영업 목적으로 무단전재 및 재배포시는 저작권상 민형사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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